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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복지위기 알림서비스는 생계 곤란, 질병, 주거 위기, 일자리 위기 등 

우리 주변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앱 설치 후 쉽고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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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본인 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해도 위기 상황을 

알릴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도와주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를 위해 사보원은 실제 사용자 중심의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기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고 채널을 일원화하였고, 위기 신고 정보와 기존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위기상황을 

제때에 포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일원화된 채널이 마련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민ㆍ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위기 알림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사보원은 2016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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